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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aring burde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grandmothers. Data was collected from 249 grandmothers 

raising preschooler grandchildren who live in Gwangju by self-reported questionnaires. The method used for data 

analysis wa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using SPSS 22.0 and Amos 22.0.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child-rearing burden influenced social supports of grandmothers. Social supports influenced psychological 

well-being of grandmothers. Child-rearing burden influenced psychological well-being of grandmothers.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indicated that social support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aring 

burde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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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여성 취업에 대한 사회여건과 의식구조의 변화로 인해 여성

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다. Statistics Korea(2016)의 조

사에 의하면, 25세 이상 54세 이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은 59.6%에 이르고, 30대의 고용율은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의 이유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의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서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 요

인으로 남녀 모두 육아부담을 꼽은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

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저해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녀 

양육문제가 지목된다.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의해 보육비 지원

이나 어린이집 확대와 같은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맞벌이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즉 보육서비스의 질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고, 부모의 

취업 유형과 근로 시간에 따라 보육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

지 않으며, 보육 시간 또한 맞벌이 가정의 요구에 부응하여 탄

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Kim et al., 2015). 따라

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부모 외 조부모나 다른 가족원 혹

은 베이비시터에 의한 돌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공적 보육 체계보다는 혈연관계에 의한 

사적 보육 체계를 더 선호한다(Kim & Jeong, 2006;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2). 2009년에 시행된 한국아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연령이 만 2세 미만인 영아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인 대리 양육자와 아동과의 

관계는 외할머니인 경우가 46.2%, 친할머니가 34.3% 순으로 

나타나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 사례가 전체의 80.5%를 차지하

고 있었다(Korean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0). 이처럼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영유아기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삶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손자녀 양육은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나누

어지는데 첫째는 이혼, 사망, 가출, 별거와 같은 가족안정성의 

약화로 인한 가족해체이고, 둘째는 취업한 성인자녀 부부를 돕

기 위한 것이다(Lee & Han, 2008). 손자녀 양육과 관련한 국내 

연구의 경우, 2000년 이전까지는 주로 가족해체나 폭력 등의 문

제를 겪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를 양육하는 조손가족 내 ‘대리부

모’로서의 조부모 역할에 한정되었다가 2000년 이후 맞벌이를 

하는 성인자녀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한 연구

들이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다(Kwon, 2015).

  조부모에게 양육자로서의 역할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감소하

게 되는 사회활동을 손자녀 양육으로 대체하게 함으로써 삶의 

무의미함 대신 삶의 만족을 느끼게 해 준다(Hong, 2004). 특히, 

영유아기 손자녀 양육은 부모기에 몰랐던 양육의 기쁨과 혈육

에 대한 사랑, 노부부 사이의 윤활유, 부모-자식 간 연결 고리가 

되어주는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Kim, 2012). 또한 조부모

는 손자녀에게 자신이 일생동안 쌓아온 지혜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되면서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Lee, 2008). 손주를 돌보면

서 자연스럽게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대물림될 수도 있고, 노인

의 정서적 고립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족공동

체 회복이라는 의미도 지닌다(Kwon, 2015). 조모들이 경험하는 

손자녀 양육의 긍정적인 경험들은 노년기에 처한 어려움을 극

복하는 강점으로 작용하여 조모들의 안녕감을 증진하는데 기여

하기도 한다(Kim, 2011). 또한 손자녀 양육을 통해 조부모는 그

들의 손자녀와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이는 노년기에 나타

날 수 있는 우울이나 불안감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Goodfellow, 2003).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모가 되는 연령이 중년기 후반이나 노년

기에 접어든 때이기 때문에 신체기능은 저하되고 자녀의 결혼 

등으로 인해 역할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라 손자녀 양육을 부담

스러워하면서도 성인자녀의 상황에 맞추어 양육자로서의 역할

을 수락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혈연 중심 

가족문화 특성에 기인하여 손자녀의 양육책임감을 강하게 갖는 

편이다. 즉 평온한 노후를 꾸려야 할 노년기에 자신의 기대와 달

리 비자발적으로 손자녀의 양육자가 되면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는 양육수행으로 인하여 몸이 피로하고 자신의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거나 훈육의 어려움, 외출하기 힘들어져 고립되는 점

과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는다(Kim, 2001). 또한 

자신을 위한 시간 부족, 다음 손자녀도 돌봐주어야 한다는 부담

감, 배우자 및 자녀와의 갈등, 경제적 부담과 같은 심리적 스트

레스와 점점 나빠지는 건강, 가사일과 육아에 대한 이중고와 같

은 신체적 스트레스 등 손자녀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부정적 경

험을 하게 된다(Kim, 2007; Kim & Seo, 2007; Kim, 2009;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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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조부모는 손자녀에게 자신이 적극적인 양육자가 아닌 단

순히 상징적이거나 도구적인 보호자 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심리적 부적응이 초래되기도 한다

(Kelley et al., 2000). 게다가 자녀세대와 동거하거나 하루 종일 

손자녀 대리양육을 수행하는 조모들의 경우에는 손자녀를 보호

하고 양육하는 소극적인 개념의 양육은 물론 손자녀의 교육적 

역할과 함께 취업모를 대신한 적극적인 부모역할까지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가중된다(Jo, 2012). 

  양육부담감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은 대부분 발달이나 건강

상 문제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고

(Jung, 2002; Ko, 2006; Mandleco, Roper, & Dyches, 2007; 

Yu, 2009; Park, 2011; Xiong et al., 2011: Jeong, 2012), 손자

녀 양육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양육부담감과 만족감에 관한 연

구는 극히 제한적이다(Chae, 2010; Seo, 2011). 양육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또한 일반 노인들의 심리적 복지를 다

룬 연구들에 비해 미미하다(Baek, 2006; Han, 2008; Lee & 

Han, 2008; Kang, 2011). 손자녀 양육 관련 연구들의 경우도 

자녀의 이혼이나 별거 등에 의해 손자녀를 전담해야 하는 조손

가족을 중심으로 실시된 연구(Heywood, 2002; Pruchno & 

Mckenney, 2002; Baker & Silverstein, 2005; Bae, 2007; Chu, 

2007; Kim, 2007; Nam, 2008; Kim, Kim, & Jung, 2008; Lee, 

2008; Lee & Kim, 2011; Song & Lee, 2011)가 대부분이고, 

자녀의 취업을 이유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 대한 연구

(Kim, 2001; Oh, 2007; Kim, 2011; Kim, 2012)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맞벌이 가정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양육부담

감에 따른 심리적 복지를 연구하는 것은 필요하다. 또한, 본 연

구에서는 양육부담감과 심리적 복지를 중재하는 매개변인으로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

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개인의 안녕

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해 줌으로써 부담감을 줄

이고 안녕감을 높이는 기능이 있어(Kwon, 2000), 노년층의 삶

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Kim and 

Kim(2004)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손자녀를 돌보는데 따른 

조모의 만족감이 높다고 하였다. Musil(1998)은 정서적 지지 혹

은 도구적 지지가 부족할 때 조손가족 조부모의 우울감이 높다

고 하였고, Choi(2002)는 사회적 지지망이 양적으로 빈약한 조

모의 우울 정도가 심하다고 하여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Kwon(2000)과 Yun(2005)은 사

회적 지지가 양육부담과 부적 상관관계에 있다고 하여 양육부

담감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에서는 맞벌이 자녀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양육부담감과 심리적 복지를 중재하는 사회적 지지의 

효과에 대해서는 Kim and Chung(2011)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밝혀진 바가 없다. 하지만 연구 대상을 달리한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Lee, 2005; Lim, 2009; Park, 2011; Lee, 2014), 양육

과 관련한 부정적인 경험과 심리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Lee(2014)의 연구에 

의하면,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

지는 매개역할을 하여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낮게 인식하고 낮은 사회적 지지는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 

Lim(2009), Park(2013), Lee(2015)의 연구도 장애아동 어머니

의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가 매개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Kim(2007)과 

Lee(2007)는 노년기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긍

정적인 힘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사회적 지지는 손자녀를 돌보

는 조모들이 경험하게 되는 양육부담감이 심리적 복지에 영향

을 미치는데 중대한 중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양육부

담감과 심리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양육부담감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직･간접경로를 사회적 지

지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파악함으로써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밝히고, 심리적 복지와 양육부담감의 연관성을 확인하여 조모

들의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조부모 역할을 경험하게 

되는 생애전환기 여성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을 

설정해 줄 것이며, 중등학교 가정교과에서 가족의 이해(변화하

는 가족과 건강 가정, 가족 관계와 의사소통) 및 진로와 생애설

계(일･가정 양립과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 영역을 지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양육부담감, 사회적 지지, 심리

적 복지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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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양육부담감과 심리적 복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매개역할을 하는가?

Ⅱ. 선행연구 고찰

1. 심리적 복지

  심리적 복지(psychological well-being)란 전반적인 삶에 대

한 주관적인 평가이며 삶의 과정에 있어 성공적인 적응을 측정

하는 개념이다(Whang, 2008). 심리적 복지는 매우 다양하고 다

차원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개념과 영역은 연구자마다 일치하지 

않고 연구대상자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Lee, 2005). 

그러나 Bradburn(1969)이 심리적 복지는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 

정서가 함께 공존한다는 견해 이후 이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

지되었고(Baek, 2006), 최근의 연구들(Kim, 2004; Lee, 2005; 

Baek, 2006; Kim, 2008; Park, 2011; Lee, 2012)은 생활만족도,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 차원과 우울이나 불안 등의 부정적 차원

으로 심리적 복지를 정의하고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

서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심리적 복지의 부정적 차원과 

긍정적 차원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우울과 행복감을 하위 영역

으로 구성하였다. 지금까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들

은 빈곤과 건강상의 어려움 등으로 매우 높은 우울을 경험하고 

있거나 생활만족도가 낮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지만(Song, 2012), 사회적 역할이 감소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외로움을 손자녀 양육을 통해 충족하기 

때문에 손자녀를 양육하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다(Hong, 2004).

2. 양육부담감,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복지

1) 양육부담감과 사회적 지지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를 연구한 

Kwon(2000)의 연구에서는 조부모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양육부

담과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를 살펴본 Ohem and Chun(2006)

의 연구에서도 양육부담과 사회적 지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

여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클수록 사회적 지지를 낮게 인식하였

다. Jo(2008)의 연구에 의하면 조손가정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는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쳐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

적 지지는 낮았으며, 장애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Lim(2009)과 Lee(2005)도 양육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에 부적

으로 영향을 미쳐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지각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은 높다고 하였다.

2)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복지

  사회적 지지는 개인적･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여러 가지 형태

의 자원을 지원받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노인들은 생활의 변화

로 인한 위기 혹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사회적 지지가 노인에게 주는 영

향력은 크다고 볼 수 있다(Song, 2012).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조모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주

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Kelley et al.(2000)의 연구에서

는 사회적 지지가 적을수록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심리적 

고통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Song(2012)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Bae(2007)는 비공식적 지원망에 의한 정

서적 지지는 낮은 우울, 높은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

고, Kim and Kim(2004)의 연구에서도 조손가족 조부모의 사회

적 지지는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Kim(2005)의 연구에서는 손자녀 양육 조부모가 받는 사회적 

지지는 우울과 부적인 관계가 있어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

록 우울은 낮았다. Yang, Chung, and Kim(2008)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었다.

3) 양육부담감과 심리적 복지

  양육부담감이란 가족이 아동을 돌보면서 겪게 되는 고통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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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어려운 부정적 영향 및 불편감으로(Zarit, Reever, & 

Bach-Peterson, 1980), 양육스트레스보다 구체적이고 국한적인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유사한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Park, 2011).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는 연령 상 

중년기 후반이나 노년기에 접어드는 연령이기 때문에 체력 저

하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육아활동으로 인한 

사회활동의 제안이나 고립감과 같은 심리적 부담도 느낄 수 있

으며, 양육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가족 간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다(Dowedel & Sherwen, 1998, Kwon, 2010). Choi(2014)는 

손자녀 돌봄부담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낮다고 하였다. 

Yang(2009)의 연구에서 조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심리적 안녕감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Bae(2007)의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는 공동양육조부모의 우울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었으나 생활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ark(2013)도 양육스트레스의 하위 영역인 양육의 

어려움은 우울에 영향을 미쳐 양육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낄수

록 우울은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Yang, Chung, and 

Kim(2008)의 연구에서도 양육스트레스는 양육조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4) 사회적 지지의 매개역할

  양육부담감과 심리적 복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

과는 양육 역할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사회적 자원이 고갈되어 

심리적 복지 수준이 낮아지거나,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개인이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함으로써 심리적 복지를 낮게 인식하

는 것을 의미한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를 대상으로 양육부담

감과 심리적 복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대상을 달리한 관련 연구들

을 토대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여성노인의 생활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에서 사회

적 지지의 매개경로를 규명한 Kim(2008)의 연구는 생활스트레

스가 여성노인의 사회적 지지를 낮추었지만, 사회적 지지가 생

활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켜 우울을 낮추고 생활만족

도를 높이는 간접경로과정을 가진다고 하면서 사회적 지지가 

생활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에서 대처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생활스트레스라는 부정적 요인으로부터 여

성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장애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을 연구

한 여러 연구(Lee, 2005; Lee, 2007; Park, 2013; Kim, 2015)에 

의하면,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념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

지는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육스트레스는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매개역할을 하

여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낮게 인식하고, 낮

은 사회적 지지는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Lim, 2009). 그러나 맞

벌이 가정 영유아 손자녀 양육조모의 삶의 만족도에 사회적 지

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Kim and Chung(2011)의 연구에서는 

손자녀 양육에 따르는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사회

적 지지는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조모

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밝힌 연구는 부족하고, 

연구대상을 달리한 다수의 연구들에서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므로 본 연

구에서는 맞벌이하는 자녀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

들을 대상으로 양육부담감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맞벌이 자

녀를 대신하여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기 손자녀를 최소 6개월 이

상 양육하고 있는 지원양육 조모들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

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이다. 지원양육 조부모는 성인

자녀가 1차적 양육을 하지만 부모가 취업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손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형태를 말한다. 자료 수집은 2016년 6

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실시되

었다. 배포된 300부 중 부실 기재되거나 연구대상 조건에 부합

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한 249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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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N(%) Variables Category N(%)

Grandmother's
Age

Less than 59  47(18.9) Grandmother's
Health

Condition

Good 127(51.0)

60-69 178(71.1) normal  91(36.5)

More than 70  25(10.0) Bad  31(12.5)

Grandmother's
Educational

Level
(n=248)

Elementary school and less  37(14.9) Husband
Yes 189(75.9)

No  60(24.1)
Middle school  68(27.4)

Grandchild's
Age

0-2  98(39.4)
High school 106(42.8)

3-4  78(31.3)

University grad and more  37(14.9) 5-6  73(29.3)

Rearing
Reason
(n=246)

Parent' duty  55(22.8)

Rearing
Suggestion

(n=245)

I made a suggestion first  61(24.9)

Children made a suggestion and 
I agreed 

119(48.6)Joy & Affection  56(23.2)

Financial support  17( 7.1) Children made a suggestion and 
I was disinclined

 27(11.0)

No place to trust  79(32.8) We were living so together  15( 6.1)

Disagreeableness to leave it 
to others

 34(14.1)
Both children and me were 
disinclined 

 23( 9.4)

Rearing
Hours

(n=247)

1-3 hours  20( 8.1)

Reward
(1,000Won)

(n=239)

Zero  39(16.3)

4-6 hours  92(37.2) 300else  40(16.7)

6-9 hours  65(26.3) 310-600  75(31.4)

10-12 hours  52(21.1) 610-1,000  74(31.0)

13hours more  18( 7.3) 1,010 more  11( 4.6)

Satisfaction
of Reward

(n=243)

Dissatisfaction  31(12.8)

Fair to middling 103(42.4)

Satisfaction 109(44.8)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49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조사도구

1) 양육부담감

  양육부담감은 Kim(2011)의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양육자 역

할 부담에 관한 6문항이다. 척도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

다(1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부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78이었다.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는 Park(1985)의 사회적 

지지 척도와 Shin(1997)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지원에 대한 기

대 측정도구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Han(2008)의 척도를 사용하

였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 행위의 속성을 도구적지지, 정보적지

지, 정서적지지로 나누어 측정하는 것으로 총 11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도구적 지지는 각 개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

는 실제적인 도움, 금전 등의 직･간접적 도움을 의미하며, 정보

적 지지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언이나 정보 등을 제공받는 

것, 정서적 지지는 타인으로부터의 신뢰와 애정, 친밀감 등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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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 SD Skewness(S.E.) Kurtosis(S.E.)

Child-Rearing Burden 1 2.81 .66  .42(.15) -.04(.31)

Child-Rearing Burden 2 2.86 .91 .26(.15) -.59(.31)

Social Supports(Instrumental) 3.44 .62 -.45(.15) 1.15(.31)

Social Supports(Informative) 3.64 .55 -.58(.15) .66(.31)

Social Supports(Emotional) 3.66 .53 -.53(.15) .95(.31)

Psychological Well-Being
             (Depression)

2.85 .58  .55(.15)  .58(.31)

Psychological Well-Being
              (Happiness)

3.58 .60 -.56(.15)  .18(.3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Analytic Variables

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손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주위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

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도구적지지 .74, 정보적지

지 .62, 정서적지지 .79이었다.

3) 심리적 복지

  심리적 복지는 부정적 정서인 우울과 긍정적 정서인 행복감

으로 구성하였다. 우울은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CES-D)를 수정, 보완한 Lee(2005)의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생활전반에서 나타나는 우울과 관련

된 9문항이다. 행복감은 Lyubomirsky(2001)가 개발한 주관적 

행복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행복감 정도

를 묻는 것으로 총 4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

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우

울은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역점수화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가 높음을 의미하며 우울과 행복감의 신뢰도는 각

각 .86과 .79이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먼저, SPSS win 22.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와 상관계수, 신뢰도를 산출하였

다. 또한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으며,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트스트

래핑(Bootstrapping) 검정 방식을 사용하였다. 측정변인의 정규

분포 가정은 왜도와 첨도를 통해 위반여부를 살펴보았다. 본 연

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χ², χ²/df값, CFI, GFI, 

TLI, RMR, RMSEA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χ²/df는 3이하

일 때 매우 양호하고, 5이하일 때 양호한 수준으로 간주한다. 

RMR은 0.05 이하이면 바람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CFI, GFI, TLI는 0.9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라 할 수 있고, 

RMSEA는 0.05보다 작으면 매우 적합한 수준, 0.05～0.1 사이

이면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Song, 2015). 

Ⅳ. 연구 결과

1. 측정 변인 간 상관관계 

  측정변인들의 정규분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 본 결과, 본 연구에서 포함된 측정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 값이 2 이하로 나타나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

다<Table 2>. 조부모의 양육부담감, 사회적 지지, 심리적 복지

의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는 정보적지지

와 정서적지지 간 상관계수가 .623(p<.001)으로 가장 높았고 양

육부담감1과 정보적지지의 상관계수가 -.130(p<.05)로 가장 낮

았다. 양육부담감은 사회적 지지, 행복과는 부적 상관 관계가 

있었고, 우울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사회적 지지는 행복과

는 정적, 우울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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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1 2 3 4 5 6 7
1. Child-Rearing Burden 1 1

2. Child-Rearing Burden 2   .391*** 1

3. Social Supports(Instrumental)  -.191** -.137* 1

4. Social Supports(Informative) -.130* -.132*  .577*** 1

5. Social Supports(Emotional)  -.163** -.162**  .591***  .623*** 1

6. Psychological Well-Being
                 (Depression)

  .355***  .485*** -.316*** -.214*** -.262*** 1

7. Psychological Well-Being
                 (Happiness)

 -.315*** -.375***  .324***  .331***  .399*** -.427*** 1

* p<.05, ** p<.01, *** p<.001

Table 3.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Latent Variable Observed Variable B β S.E. C.R. P SMC

Child-Rearing Burden
Child-Rearing Burden 1 1.00  .55 - - - .30

Child-Rearing Burden 2 1.78  .71 .29  6.26 *** .51

Social Supports

Instrumental Supports 1.00  .75 - - - .56

Informative Supports  .91  .77 .09 10.63 *** .59

Emotional Supports  .93  .81 .09 10.85 *** .65

Psychological
Well-Being

Depression 1.00  .67 - - - .45

Happiness -.99 -.64 .13 -7.92 *** .41

Table 4. Path Estimates of Latent Variables

2. 측정 모형 분석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은 .55～.81로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나 모형의 개념타당도가 확보되었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여부를 살펴 본 결과 본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

²=15.402, χ²/df=1.400, CFI=.991, GFI=.983, TLI=.983, 

RMR=.013, RMSEA=.040으로 나타나 잠재변인의 측정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구조모형 분석

1)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분매개모형을 연

구모형으로 완전매개모형을 경합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부분매

개모형은 매개변인이 없는 상태에서도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

인의 효과가 유의하지만 완전 매개모형은 종속변인에 대한 독

립변인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개효과만 유의

한 경우를 말한다. 본 연구모형은 양육부담감을 독립변인으로, 

심리적 복지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후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

인으로 부분 및 완전 매개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계수를 측정하

였다.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증 결과, CFI=.991, TLI=.983, 

RMSEA=.040으로 전반적으로 절적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여 

모형을 수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경합모형

의 적합도는 CFI=.849, TLI=.736, RMSEA=.157로 전반적으로 

적합도 수용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Table 5>. 두 모형의 상대

적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한 χ2 감소율을 계산하면 χ2값은 약 

69.520 감소하였고, 자유도는 1 감소하였으므로, 감소율은 

69.520/1=69.520이었다. 이 값은 감소 기준치 3.84를 초과하였

으므로 경합모형에 비해 연구모형의 간명도가 유의하게 향상되

었고 따라서 연구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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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χ² DF p CFI GFI TLI RMR RMSEA

Partial Mediation(Study Model) 15.402 11 .165 .991 .983 .983 .013 .040

Full Mediation(Competitive Model) 84.922 12 .000 .849 .919 .736 .054 .157

Acceptance Level >.90 >.90 >.90 <.05 <.05

Table 5. Model Fit Summary

** p<.01, *** p<.001 

Figure 1.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or psychological well-being

2)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의 구조 모형에 대한 검증결과는 <Figure 1>과 같다. 

  구조모형의 잠재변인 간 경로분석 결과는 <Table 6>에 제시

되었다. 연구 모형의 경로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살펴

보면, 양육부담감은 사회적 지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β=-.297, p<.01). 이는 조모가 양육 역할에 

대한 부담을 적게 느낄수록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복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정적 영향을 미쳤는데(β=.359, p<.001) 이는 조모가 사회적 

지지 체계를 많이 가질수록 심리적 복지는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또한, 양육부담감은 심리적 복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

적 영향을 미쳐(β=-.824, p<.001), 양육 역할에 대한 부담을 적

게 느낄수록 심리적 복지는 높았다. 

  조모의 양육부담감은 심리적 복지에 대한 직접 효과(β

=-.824, p<.001)와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수로 한 간접효과(β

=-.107, p<.01), 총효과(β=-.931, p<.001) 모두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부담감과 심리적 복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양육부담감이 

심리적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사회적 지지를 매

개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조모의 양육부담

감과 심리적 복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있음

을 의미한다.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부담감의 직접효과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직접효과

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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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Child-Rearing Burden 
    → Social Supports

-.297** - -.297**

Child-Rearing Burden 
    → Psychological Well-Being

-.824*** -.107** -.931***

Social Supports 
    → Psychological Well-Being

 .359*** -  .359***

* p<.05, ** p<.01, *** p<.001

Table 6.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Model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맞벌이를 하는 성인자녀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양

육하는 조모의 양육부담감, 사회적 지지, 심리적 복지 간의 구

조적 관계를 파악하고, 조모의 양육부담감과 심리적 복지의 관

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조모의 양육부

담감은 사회적 지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지지

는 심리적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조모의 양육부담감은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여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게 나타난 Jo(200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어

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지각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

이 높다고 한 Lim(2009)과 Lee(2005)의 연구와는 유사한 결과

이다. 또한, 조모의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난 Song(2012)과 Bae(2004)의 연구결과와 일

치하며 사회적 지지가 조부모의 생활만족도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며(Kim & Kim, 2004; Yang, Chung, & Kim, 

2008),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우울이 낮다고 한 

Kim(200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

모의 양육 역할에 대한 부담이 적으면 사회적 지지 수준을 더 

높게 인지하고, 이렇게 인식된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복지 수준

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조모의 양육부담감이 심리적 복지

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

(Lee, 2005; Lee, 2007; Park, 2013; Kim, 2015)과 일치한다.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양육에 따르는 부담감 수준

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

과라 하겠다. 조모들이 양육부담을 높게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

를 중재해 줄 사회적 지지 자원들이 많이 있다면 심리적 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며 손자녀를 키우면서 발생할 수 있

는 심리적 문제들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

로 예측할 수 있다. 즉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심리적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

해준다. 사회적 지지는 조모들이 필요로 할 때 실제적으로 손자

녀를 맡아준다거나, 물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 손자

녀를 양육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한 조언이나 

정보 등을 제공해 주는 것, 신뢰와 애정, 친밀감 등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 내적으로는 정서적인 부분과 도구적

인 부분의 지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선 가족들이 조모의 

손자녀 양육에 따르는 어려움과 가치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저출산 고령 사회를 대비한 가정과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가정 교과는 변화하는 사

회 및 가족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결혼

과 출산, 양육, 성역할, 가족의 의미와 역할, 노인과 노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

는 교과이다. 세대 간 이해와 통합을 도모하고 미래의 고령 사

회를 대비하기 위해 가정 교과 교육을 통해 가족가치관을 강화

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은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손자녀를 

맡기는 자녀들은 손자녀 돌봄이 조모로서 당연히 해주는 봉사

나 희생이 아닌 적절한 가치를 인정받고 그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임(Cho, 2006)을 인식하여 부모에게 양육시간에 비례한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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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고비를 정기적으로 드려야 하며, 양육시간이 너무 길어지

지 않도록 정시퇴근에 힘써야 한다. 그러나 정시퇴근의 경우는 

개인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므로 일과 가정생활 양립

을 위한 기업적 차원의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전통 

사회와 달리 현대의 가족은 핵가족화, 소가족화가 되면서 가족 

내에서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게 차츰 어려운 현실이므로 사회적

으로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시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조모에 의한 양육 공백이 있을 

때 손자녀를 맡아줄 아이돌보미 시스템의 활성화, 조부모 양육

수당, 손자녀 양육이나 고민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조모들을 대

상으로 하는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것 등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양육부담감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심리적 복지에 직접적으로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양

육부담감은 손자녀를 돌보면서 좋은 양육자로서의 확신이 없거

나 두려운 경우에 커진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들이 달라진 육

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해 손자녀의 연령에 따른 다양한 정보가 담긴 양육 매뉴얼을 제

작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단체나 기관을 통해 배포하여 조모들

에게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조부모교

육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조부모 교육은 세

살마을 조부모교육 프로젝트,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 건강가정

지원센터 등에서 주로 실시되고는 있으나 매우 제한적이고 접

근성이 떨어지므로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실시되는 부모교육 중 일부를 수요조사를 통해 조부모교육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손자녀가 어릴 경우 종일 돌봄이 

이루어져야 하는 조모들에게는 기관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은 접

근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가정 방문 교육서비스도 좋은 방안

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양육부담감과 심리적 

복지의 관련성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조모의 심리적 복지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킨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표본 설정에 있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조부모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지원양육 조부모에 대한 내용으로 일

반화하여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측

정대상을 보다 광범위하게 표집하여 신뢰성 있는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심리적 복지와 관련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

한 파악을 통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필요

가 있으며 연구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질적인 연구가 병행된다면 

손자녀 양육과 관련한 조모들의 다양한 스토리와 가족 및 사회

에 대한 바램 등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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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맞벌이 가정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 249명을 대상으로 하여 양육부담감과 심리적 복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자료분석은 SPSS 22.0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육부담감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사회적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지지

는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쳐, 양육부담감은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여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부

담감은 심리적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양육부담감이 사회적 지지를 통해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양육부담감과 심리적 복지의 관련성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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